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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2010년 수급전망 “극과 극”
OPEC, 미국 중심으로 감소 전망 … EIA는 중국 수요증가로 확대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요 3개 기구의 석유 수급 전망이 크게 엇갈려 시장향방에 불안

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석유 수요의 40% 가량을 공급하는 OPEC(석유수출기구)는 2월10일 보고서에서 2010년 석유 수요가

하루 81만배럴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발표한 전망치보다 1만배럴 줄어든 것이다.

OPEC 보고서는 “2010년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어 석유 수요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세계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수요가 하루 10만배럴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미국 수요가 2010년 석유 수급전망을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에너지정보국) 역시 2월10일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 기타 아시아 신흥국

의 수요 증가로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20만배럴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상치보다 12만배럴

증가한 것이다.

EIA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계속 성장과 석유 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에너지 기구인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석유 수요가 144만배럴 증가해 하루 평균 8630만배럴

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IEA는 2월11일 석유 수급전망을 수정한 새로운 월간 보고서를 발표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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